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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한인들 물가는 물론 경기침체 가능성도 대비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

스톤 지역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인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은 앞으로 '해방의 날(Libera-

tion Day)'이란 의미를 실생활에서 몸으로 체

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

ation Day)'이라 명명한 4월 2일 연설에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

하고,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상

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5일 자정부터 모든 수

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

며, 이어 4월 9일부터는 한국(25%), 중국(34%),

베트남(46%),일본(24%), 대만(32%)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호 관세가 단계

적으로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이 회복된 날, 그리고 미국이 다

시 부유해지기 시작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세계화의 종료

로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보호주

의로 회귀했음을 상징하며, 당장 금융시장 충

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

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보 ▶▶15면으로 계속

수입품 전면 10% 관세, 한국 25% 등 주요 교역국 대상 추가 관세 

식료품·자동차·전자제품 등 생활필수품 물가 상승 불가피

골드만삭스 "미국 경기침체 확률 35%" 전망…시장 충격확산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 명명했으나 무엇으로부
터의 해방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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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관 개관 기금 마련 후원의 밤, 다양한 공연 푸짐한 상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내 한국 전시

실인 유길준관 재개관을 위한 후원

의 밤 행사가 4월 5일, 이번 주 토요

일  오후 6시로 다가왔다.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이하 PEM) 내에 조

성될 ‘유길준 갤러리’는 한국의

미술과 문화를 조명하는 상설 전시

공간으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

르기까지의 유물을 전시할 예정이

다. 2003년 최초 개관 후 2012년 문을

닫았으나 14년 만인 올해 5월 다시

개관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의 밤은 행사는 유길준

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

금 모금의 장이며 뉴잉글랜드 한인

사회 단합된 노력의 결정체가 될 전

망이다. 행사의 참여는 기금모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좋은 한국 놀이 문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 

토요일 6시 저녁 식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한국 전통문화 공연과 함

께 경품 추첨, 경매 등이 예정돼 있다

. 대형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에 이

어 풍물놀이, 사물놀이, 입춤, 전자하

프 연주, 케이팝 댄스, 난타 공연, 라

이브 밴드 등 총 10개 이상의 프로그

램이 마련돼 있다. 

이날 사회는 강원도민회 이학재

부회장이 맡아 진행하며, 양미아 한

국 커뮤니티 PEM 후원회장, 김재휘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 수 킴

PEM 최고 대외협력책임자 등이 개

회사를 전달한다. 

행사 중반부터는 한국 작가들의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현장 경매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 출품작에는 박경민 작가의 ‘태

극 아트워크’와 ‘판다처럼 되라

’ 조형물, 정허 작가의 회화작품 등

고가의 작품을 비롯해, 한국 전통 도

자기, 자개함, 섬유 예술작품 등이 다

양하게 포함돼 있다. 작품의 가치는

100달러부터 최고 2만 달러까지 폭

넓게 책정돼 있다.

이 외에도 ‘첫 번째 경품 추첨’,

‘최종 경품 추첨’이 예정돼 있으

며, 추첨을 통해 참석자들은 정관장,

리 태권도칼리지, 서울설렁탕, 위크

엔드카페, 한국가든, 서울장터, 한마

루, 김동원 치과병원의 상품권을 받

을 수 있다. 

특히 행사 말미에 펼쳐질 보스턴

라라밴드의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며 대미를 장식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한미시민협

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보스톤 평

통, 노인회, 국제가정선교회, 강원도

민회, NE한국학교협의회,등 11개 단

체가 힘을 모아 공동 주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모인 기금은 전액

PEM 내 유길준 갤러리 조성 및 전

시 콘텐츠 기획에 사용될 예정이다.

갤러리는 202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보스톤코리아 서머저널리즘  레터럴리 
CEO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웨비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레터럴리(Letterly) 제인 첸

CEO가 직접 학부모들과 학생들

의 질문에 답하는 웨비나가 4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동부

시간)에 개최된다. 이번 웨비나

에서 첸 대표는 보스톤코리아 서

머 저널리즘 부트캠프에 대해 궁

금증을 해소한다. 

한인 자녀들의 영어 작문 실력

을 방학 동안에 키울 수 있는 보

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는 6, 7, 8월 3개월동안 매월 3

주간에 걸쳐 진행한다. 학생들에

게 매일 250에서 500 단어에 달하

는 기사 및 에세이를 작성토록 해

, 캠프동안  총 15개의 에세이를

작성하게 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의 뉴스,

오피니언, 과학, 예술, 창작 글을

읽고 쓰게 되며 미국내 명문대 출

신의 강사들이 모든 들을 2차례

에 걸쳐 피드백을 주며 5차례 일

대일 코칭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글은 레터럴리에 게

재된다. 

레터럴리에는 현재 3천명이 넘

는 학생들이 등록해 있으며 글짓

기 캠프를 통해 작성한 글로 상당

수의 학생들이 각종 글짓기 대회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레터

럴리의 연구에  따르면 캠프를 성

실하게 수료하는 경우 영어과목

학점 향상도 이뤄졌다.  

이번 웨비나는 관심있는 학부

모 학생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

여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깜

짝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웨

비 나  등 록 은

www.letterly.io/bostonkorea/에

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5일 토요일 오후 6시 내틱 엘크스로지에서 행사 개최 
한인사회11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정성스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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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맞이 뉴잉글랜드 활 모임 무료 오픈 하우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활모임이 5월 24일과25

일요일  양일간 뉴햄프셔주 어번

(Auburn, MH)에 위치한 캠프레드

테일호크에서 무료 활쏘기 오픈하

우스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뉴햄프셔 숲속에서

국궁과 양궁을 직접 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된다. 시간은 24일 토요일 오

전 과정 (9시-12시 - A), 토요일 오

후 과정 (1시-4시 - B), 25일 일요일

오후 과정 (1시-4시 - C)으로 나누

어 진행된다. 각 과정에 참여 인원은

최대 12명이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미래 예

약 신청(info@k-scout.com )을 해야

하며 신청시 참가를 원하는 과정 (A,

B, or C), 이름, 성별, 나이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주최측은 등록 여부를

바로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한미청소년

프로그램(Korean American Youth

Program)을 진행해 왔던 진태원 대

표가 주최한다. 사격에 필요한 일체

의 장비는 모두 대여한다. 원활한 진

행을 위해 반드시 시작 20분 전까지

는 도착해야 한다. 

진 대표는 “3시간 정도 여유를 내

셔서 가족과 함께, 개인적으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오시면 즐거운 시간

이 될 것을 보장한다. 어린이도 참여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식사 장소도 제

공하니 피크닉이라고 생각하시고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진 대표는 “앞으로 지속적

으로 강습과 습사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 달

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위의 이메

일(info@k-scout.com)로 할  수 있

다. 

일시: 24일 토요일 오전 과정 (9시

-12시 - A), 토요일 오후 과정 (1시-

4시 - B), 25일 일요일 오후 과정 (1

시-4시 –C

장소: 캠프레드테일호크(596

Hooksett Rd, Auburn NH 03106) 

bostonkorean@hotmail.com

장종택 목사, 보스톤 찬양간증집회 4월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찬양사역자로 잘 알려진 장종

택 목사가 합킨턴 소재 보스턴 장

로교회에서 찬양간증집회를 개

최한다. 이번 집회는 "호흡이 있

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

다 할렐루야(시150:6)"라는 주제

로 열린다. 

집회 일정은 2025년 4월 11일(

금) 오후 8시와 12일(토) 오전 6시

이며, 장소는 보스턴장로교회 본

당(2 Main St. Hopkinton, MA

01748)이다. 이번 행사에서 장종

택 목사는 대표곡 '은혜로다', '다

윗처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을' 등으로 잘 알려진 찬양을 인

도하며 간증을 함께 나눌 예정이

다. 

장종택 목사는 다수의 찬양곡

작곡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권

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성도들에

게 많은 영적 울림을 전해왔다.

이번 보스톤 찬양간증집회를 통

해 보스톤 한인 커뮤니티의 신앙

적 결속과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정보는 보스턴장로교

회 홈페이지(www.bostonko-

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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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오는 5월 2일
연례 모금만찬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혹독한 겨울을 위로하듯 피어나는

봄꽃처럼 보스턴 지역 국제결혼가

정선교회의 연례 모금만찬이 5월초

열린다. 올해 만찬은 오는 5월 2일 금

요일 오후 6시, 매사추세츠 헤이버힐

의 마이클스 펑션홀(Michael’s

Function Hall, 12 Alpha St, Haver-

hill, MA 01832)에서 열린다. 

보스턴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이

번 모금만찬을 통해 '평화의땅', '평

화의집 쉘터',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

녀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

다. 티켓은 1인당 100달러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28년 전 창

립된 이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

활동과 쉼터 운영,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

역을 이어왔다. 

보스턴 지부를 이끌고 있는 허민

선 지부장과 김금련 회장은 “이번

모금만찬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

어 있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자

리”라며 “멀고 낯선 타국에서 살

아가는 이민자들이 ‘네 이웃이 누

구냐’는 물음에 서로의 얼굴을 떠

올릴 수 있도록 공동체 정신을 되새

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참석 희망자는 선교회 공식 홈페

이지(www.naicfm.org)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603-706-

0419 또는 978-407-7554로 하면 된다

. 참석자들은 따뜻한 식사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간증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다이아몬드배 자선 골프대회> … 
상금 및 다이아몬드 수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 2회 ‘다이아몬드배 연례 자

선 골프대회(Diamond Cup An-

nual Charity Golf Tourna-

ment)’가 오는 5월 5일 월요일

캔턴(Canton, MA)에 위치한블

루 힐 컨트리클럽(Blue Hill

Country Club)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약 200여명의 골퍼가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던 다이

아몬드 배 골프 대회는 . 18홀 스

크램블 방식으로 남녀 또는 혼성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는

오후 1시 샷건(shotgun) 방식으

로 시작된다.  참가비는 1인당200

달러로, 참가비에는 점심 도시락

, 저녁 만찬, 그리고 경품 추첨이

포함된다.

대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등록

이 시작되며, 같은 시각 연습을

위한 드라이빙 레인지도 개방된

다. 점심 도시락은 정오에 제공된

다. 본 경기가 끝난 뒤에는 오후 6

시부터 저녁 만찬이 진행되며, 이

어 7시에는 시상식, 7시 30분부터

는 DJ와 함께하는 애프터 파티도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근접상

(Closest to the Pin)’ 에는  2캐

럿 다이아몬드(CVD)가 상품으

로 주어지며, 남성부 2명, 여성부

1명에게 다이아몬드가 수여된다

. 이외에도 1위 팀에게는 1,000달

러, 2위팀에는 800달러, 3위팀에

는 6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로,

골프를 즐기며 커뮤니티에 기여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참 가  신 청 은

https://bit.ly/4i3nQXD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 (860)

304-3530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28년간 이어온 나눔의 자리, 평화의집 쉘터 등 위한 기금 마련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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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지역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 성황리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회

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 주최의

‘2025년도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가 지난 3월 말 합킨턴

(Hopkinton, MA) 소재 보스턴 장로

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수회에는 뉴잉글랜드 4개 주, 10여

개 한국학교에서 교사와 가족 등 200

여 명이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세계 리더를 키우는

한국학교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NH), 메인 한글학교

(ME), 푸르뫼 한국문화학교(VT),

누리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

교,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

톤중앙교회 한국학교, 보스톤천주

교 한국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북부

보스톤 한국학교, 에머스트 한국학

교, 우스터 한국학교(MA) 등에서

참가했다.

연수회는 이정설 교육간사의 사회

로 시작됐다. 남일 회장은 환영사에

서 “여러분은 단지 언어를 가르치

는 교사 그 이상이며 2세들에게 ‘나

는 누구인가’를 일깨워주고 뿌리

깊은 자긍심과 한국의 정신을 심어

주는 소중한 선생님이자 등불’”이

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선생님들과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며

보스턴 총영사관 지은석 교육영사,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장, 허봉랑

명예 신학박사, 장명술 보스톤코리

아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

했다.

보스턴 장로교회의 장성철 목사도

환영 인사를 통해 “교회를 지역사

회 협력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가운데 3년째 NE한국학교협의회와

협력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

했다. 오인식 이사장을 대신해 인사

말을 전한 윤미아 직전 이사장은 “2

세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스턴 총영사관의 지은석 신임

교육영사는 김재휘 총영사의 축사

대독을 통해  “1975년 뉴잉글랜드에

서 한글학교가 시작된 이래 1987년

협의회 창설과 함께 교사연수회가

정례화되었고, 이는 한인 2세의 정체

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밝

히고 “오늘의 연수회가 창의적 교

육 논의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 세션에서는 린다 챔피

언 시민협회 회장과 허봉랑 선교사

가 한국학교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내 기여도에 대해 강조했다. 린다 챔

피언 회장은 “한국학교 교사들의

정체성 교육이 한인 2세를 글로벌 리

더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며, 공립학교 외국어 과정에

한글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으

므로 렉싱턴, 뉴튼 등의 학부모들을

이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언제든 돕겠다고 밝혔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시상식과 사은

회에서는 5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 및

우수교사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유미선 교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가 20년 근속 표창을 받았으며, 윤미

랑 교장(우스터 한국학교)과 김성희

교사(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도

15년 장기근속 표창을 수상했다. 장

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는 협의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교사 사은회는 손연주 간사의 사

회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협의

회가 마련한 만찬을 나누고 민속경

기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각 학교의

우수 배우자상 시상과 시민협회의

PEM 후원 기금 관련 안내도 이어졌

다.

이번 연수회는 약 5시간에 걸쳐 진

행됐으며, NE한국학교협의회의 다

음 전체 행사는 오는 5월 3일 뉴잉글

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리는 ‘2025년

도 NE지역 글짓기 & 손글씨 대회’

다 . 참 가  문 의 는  이 메 일

(naks.ne.us@gmail.com) 또는 각 학

교 교장에게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보스턴 장로교회서 200여 명 참석…장기근속·우수교사 표창 

수상자 단체사진

개교 50주년 기념 표창

대통령봉상상-박현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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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터키출신 텁스(Tufts)대 박사과

정  유학생 루메이사 오즈투르크(30)

의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해 미 법무부

가 보스톤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문

제 삼아 기각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이민단속국(ICE)은 체포 즉시 보스

톤 연방법원 관할권 밖인 버몬트로

옮기는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

났다. 

지난 3월 25일 오후 5시 49분, 외즈

튀르크는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민

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후 그녀는 매사추세츠 멧두은에

서 뉴햄프셔, 버몬트를 거쳐 다음날

새벽 루이지애나행 항공편에 탑승

하는 등 급하게 이송되는 과정을 겪

었다.

연방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

에서 “우즈투르크가 보스턴에서

체포된 후 이미 매사추세츠를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 법원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다”고 주

장했다. 정부측의 서류에 따르면 오

즈투르크 측 변호인이 밤 10시 1분에

구금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을 당시,

그녀는 이미 뉴햄프셔 레바논에서

버몬트 세인트 올번스로 이동 중이

었다.

보스턴 연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ICE에 오즈투르크를 매사추

세츠에 남겨두라고 명령한 시점인

밤 10시 55분경에는 그녀가 이미 버

몬트에 도착한 지 30분이 지난 상태

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측은 “비자 취소 및  체포,

구금에 대한 항소는 이민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관할권이 루이

지애나 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ICE는 오즈투르크가 체포

후 머물 수 있는 이 지역의 이민자 수

용소 침실이 없어 급하게 이송했다

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4월 7일 루이

지애나주 오크데일 이민법원 출석

을 명령했다. 그러나 보스톤글로브

의 확인에 따르면 이지역의 수용소

에는 많은 침실이 비어있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오즈투르크의 변호인은 그녀가

지난해 텁스 대학 캠퍼스에서 팔레

스타인을 지지하는 공개적 발언을

한 후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고 주장하며, “이번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보복 조치”

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그

녀의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적법

절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강조했

다. 

오즈투르크는 현재 루이지애나에

서 구금 중이며,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정

부를 상대로 강제송환 금지 및 보석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그녀는 텁스

대에서 아동 및 인간발달학 박사과

정을 밟고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생

으로, 대학에서 교육조교로도 활동

중이다.

오즈투르크에 대한 비자 취소 이

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변호

인단은 그녀가 범죄 혐의나 기소 대

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

정부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

라엘 공격과 그에 따른 가자지구 전

쟁 이후,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벌인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정

책을 강화해왔다.

매사추세츠 내에서는 오즈투르크

의 구금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지

난 화요일 보스턴 JFK 연방빌딩 앞

에서는 터프츠 대학원노조와 익명

의 대학원생들이 모여 석방을 요구

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100명 이상의

유대교 라비들이 그녀의 석방을 촉

구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매사추세츠지

부 제시 로스만 법률 디렉터는 “루

메이사를 거리에서 납치해 공동체

로부터 2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

에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며 “우

리는 그녀가 다시 매사추세츠로 돌

아올 수 있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인 유학생 및 비시

민권자 한인 등에게도 경종을 울리

고 있다. 특히 특정 정치적 시각에 대

한 표현이나 시위 등을 이유로 학생

들을 표적 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는 한인 유학생, 연

구자, 이민자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재

임 시절에도 매사추세츠 사법기관

은 ICE의 법원 내 체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 바 있으며, 뉴턴 지방법원

의 셜리 조지프 판사는 피고인의 이

민 단속 회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

다가 이후 기소가 철회되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차이나타운에서

이삿짐 렌트 트럭이 인도로 돌진

해 전복되면서 최소 6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스톤 경찰서 마크 매런 대변

인에 따르면, 이 사고는 4월 1일

오후 12시 48분경 닐랜드 스트리

트와 해리슨 애비뉴 교차로 인근

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최소 2명

이 중상을 입었으며, 운전자는 뒤

집힌 트럭 안에 갇혀 구조대의 도

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보스톤 소방서의 무선 교신에

따르면 보행자 5명이 트럭에 치

였다. 구급대(EMS)는 이번 사고

로 총 6명이 부상했으며, 4명은 지

역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 고 를  일 으 킨  펜 스 키

(Penske) 박스형 이삿짐 트럭은

인도 위에서 전복돼 전봇대와 건

물 사이에 끼여 크게 파손됐으며

, 인근 건물의 창문들도 여러 장

깨졌다. 소방당국은 트럭이 여러

개의 기둥들을 들이받고 멈췄다

고 밝혔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유리와 잔해가 인도와 도로에 널

려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사고 조사와 구조 작업

을 위해 닐랜드 스트리트의 타일

러 스트리트부터 워싱턴 스트리

트까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차단

했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차이나타운서 트럭
인도로 돌진 전복…6명 부상

ICE 텁스대 박사과정 유학생 체포 즉시 주 밖으로
이송 꼼수

10

법원 명령시 버몬트로 이송,  매사추세츠 법원 관할권 벗어나 
ACLU, 보스톤에서 재판 받을 때까지 싸움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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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지방법원이 재판 중에

있던 이민자 피고인을 이민단속국

(ICE) 요원이 체포 구금하는 이례적

인 행동에 판사가 법정모독으로 조

사를 요청하면서 서폭카운티 검사

장과 연방 지검장이 힘겨루기를 하

고 있다. 

서폭 카운티 검사장 케빈 헤이든

은 수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재

판 도중인 마텔-레브론을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체포한 사건에 대해

“현저히 무모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법 방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헤이든 검사장은 “이런 행위는

공공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며, 재

판 중 피고를 연방 이민 당국이 구금

하는 것은 지역 사법 체계에 대한 심

각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

당 사건을 담당한 ICE 요원 브라이

언 설리번(Brian Sullivan)에 대해 보

스턴 지방 법원이 명령한 ‘법정모

독(contempt)’ 판단을 어떻게 처리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리아 폴리(Leah

Foley) 연방 검사는 “ICE 요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일

”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헤이든

측이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

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폴리는 연방법을 인용하며 “

연방 요원의 합법적 행동을 방해하

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

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민 단속을 두

고 고조되고 있는 지역 법집행 당국

과 과 연방 당국 간의 지속적인 갈등

과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ICE

가 형사재판 중 피고인을 체포한 것

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전직 판사와

법률 전문가들도 “전례 없는 사법

절차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

다.

보스턴 시법원(Municipal Court)

의 마크 서머빌(Mark Summerville)

판사는 이번 체포가 마텔-레브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

다며 설리번 요원을 법정모독으로

판단했고, 수폭 카운티 검사장실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마텔-레브론의 변호인단

은 “검찰 측이 사전에 ICE 체포 계

획을 알고 있었고, 이를 법원에 고지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헤이든은 “검사들은 윤

리적이고 진실하게 행동했다”며

부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ICE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

지 않았지만, 폴리 연방 검사는 법정

모독 결정을 ‘연방 기능에 대한 심

각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무효화

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관점에서 연방법은 ICE 요

원이 직무 중 기소될 경우 해당 사건

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

도 사실상 연방 차원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편, ICE는 마텔-레브론이 실제

로는 25년 전 불법으로 입국한 도미

니카공화국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바에즈(Juan Carlos Baez)라고 밝혔

다. 그는 2009년 마약 밀매 혐의로 유

죄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 유죄는 증

거 조작 논란으로 무효 처리됐지만,

다른 유죄는 그대로 유지돼 2020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피고인 체포

를 넘어, 사법부의 권위와 지역 법 집

행의 독립성,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

한 공공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

다. 향후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관할권

충돌과 이민법 집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 동물 학대 혐의를 받

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체

벌을 가하거나, 해당 행위가 동물

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

다.

이번 결정은 1863년 이후 적용

돼 온 법적 기준을 현대적으로 재

정립한 것이다. 대법원은 동물 학

대 사건에서 피고가 합당한 이유

로 동물에게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을 배심원에게 지시하도록

했다.

프랭크 M. 가지아노 판사는 만

장일치 판결문에서 "피고가 진정

한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

우, 판사는 배심원에게 동물에 대

한 힘의 사용이 합리적이며, 동물

의 복지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적

과 합리적으로 연관돼 있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지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 새로운 기준을 설

정하면서도, 2023년 동물 학대 혐

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에임스베

리 거주자 로빈 B. 애덤스(58세)

에 대한 판결은 유지했다.

애덤스는 과거 에임스베리의

우드솜 농장에서 자신의 반려견

인 골든 리트리버 믹스견 '보드'

를 주먹으로 여섯 번 이상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들의 신

고로 경찰이 동물 학대 혐의로 애

덤스를 기소했으나, 그는 법정에

서 무술 훈련으로 인해 실제로 개

를 때리지 않고 때리는 시늉만 했

다고 주장했다.

애덤스 측 수의사는 법정에서

개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머리

를 반복적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애덤스는

개가 공원을 산책 중 땅다람쥐를

공격하려 했으며, 자신은 이 땅다

람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

고 주장했다.

법원은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

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죄

를 선고했다고 결론지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대법원, "동물 학대 혐의 피고,
합리적 체벌 주장 가능"

판사, ICE 요원에 법정 모독죄 적용 추진…
서폭 카운티 검사장 처리 고민 
ICE의 재판 중 피고 구금,  서폭 카운티 검사장과 연방 지검장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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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매사추세츠주 교육 지원금 1억 600만 달러 돌연 철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트럼프 행정부가 매사추세츠에

지급하기로 했던 1억 600만 달러 규

모의 초중고 교육 지원금을 28일 갑

작스럽게 철회했다. 

미 연방교육부는 28일 오후 5시 3

분에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모든 주

에 긴급 서한을 보내 연방 교육 안정

기금(Education Stabilization Fund)

의 사용 가능 기간이 오후 5시부로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이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41개 주에서 약 20억 달

러의 자금 사용이 즉각 중단됐다. 트

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매사추세츠

주에 2026년 3월까지 이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재확인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더욱 논란을 빚고 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

팬데믹 이후 학습 손실과 청소년 정

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

에 트럼프 대통령이 학생과 학교를

위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갑자기

철회했다"며 "이 조치는 학생들의 정

신건강 지원과 수학 과외, 학교 보안

강화, 공기 청정도 개선 등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를 위협한다"고 비판

했다.

킴 드리스콜 부지사 또한 "연방정

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학생들의 교

육과 웰빙을 지원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료시

킨 자금을 매사추세츠가 전부 대체

할 여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터트와일러 교육부 장관

은 "학생들은 아직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과 정신건강 문제에서 완

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

정부의 무책임하고 갑작스러운 결

정은 학생들의 학습과 건강에 심각

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철회된 지원금은 매사추세

츠 주 내 20개 학군에서 공기 질 개선

을 위한 HVAC 설치, 야외 학습 공

간 조성, 보안 카메라와 긴급 대응 시

스템 구축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와 임시 교사들의 정규 교

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이

던 수많은 교육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 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지원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학군들이다. 

공립학교 

Springfield ($47,357,654) 

New Bedford ($15,603,433)  

Fitchburg ($6,578,468) 

Everett ($4,897,300) 

Revere ($4,613,327) 

Boston ($3,468,659) 

Leominster ($1,868,215) 

Stoughton ($1,512,470) 

Worcester ($1,454,350) 

Chelsea ($1,448,715) 

Lawrence ($1,307,307) 

Dracut ($648,702) 

Holyoke ($395,863) 

West Springfield ($354,868) 

Lynn ($339,357) 

Fairhaven ($250,802) 

Greater Fall River Regional Vo-

cational Technical ($115,465) 

Ludlow ($83,334) 

Blue Hills Regional Vocational

Technical ($21,461) 

Mashpee ($2,481) 

사립학교

Mater Dolorosa Catholic School

in Holyoke ($118,894) 

Saint Stanislaus School in

Chicopee ($172,692)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대학이 2029학년

도 신입생 정시 합격자 발표를 했

지만, 약 70년 만에 처음으로 입

학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하버

드는 지난 27일 오후 7시 정시 전

형 합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합

격 여부를 통지했다. 그러나 지

원자 수나 합격률 등 구체적인 통

계 자료는 지난 얼리액션 합격자

발표때처럼 일절 공개하지 않았

다. 이전 5년 동안 하버드대는 정

시 전형에서 매년 약 1,085명에서

1,245명의 학생을 합격시켜 왔다.

하버드는 이미 지난해 10월, 입

학 관련 자료의 공개를 가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에 따라 올해 신입생들의 구체적

인 프로필이나 인구통계학적 자

료는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본

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야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하버드 대학 입학처는 홈페이

지를 통해 "2023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입학 심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대, 합격자 통지 신입생 입학
통계는 처음으로 공개 안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 영향 추정 

<전체 기사 읽기>

모라 힐리 주지사, 패트릭 터트와일러 교육부 장관, 러셀 존스턴 교육부 임시 국장은 2025년 2월 27일 애솔 고등학교를 방문한 후, 100만 달러 규모의 '혁신 진로 프
로그램(Innovation Career Pathway)'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는 3월 28일 교육안정화 기금 지급을 갑작스레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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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봄날, 보스턴에서 즐기는 특별한 야외 액티비티 추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따

듯한 봄바람과 푸릇푸릇 피어난 꽃들을 즐

길 수 있는 보스턴의 봄이 돌아왔다. 보스턴

의 봄은 단순한 계절 변화 그 이상이다. 미

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이 도시에서는 유

서 깊은 거리를 거닐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는 특별한 야외 활동들이 가득하다.

오래된 건축물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

진 도시 속에서, 봄의 활기와 함께 새로운 경

험을 쌓을 수 있는 야외 액티비티들을 소개

한다.

보스턴 도보 야외탐험 게임!

보스턴 다운타운은 미국 독립의 중심지

로서,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

건 명소들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거리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탐

험하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모험을 즐

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게임이 등장했다. 제

공하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보스턴의 대표

적인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보스턴 안에 숨

겨진 아름다운 장소 속에 숨겨진 단서와 보

석을 찾아가 문제를 푼다. 보스턴의 유서 깊

은 거리와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이 결합

된 새로운 방식의 도보 투어로 재미와 학습

을 함께 해 도시의 매력을 한 층 깊이 느낄

수 있다. 

이 탐험게임은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즐

길 수 있으며 원하는 속도로 탐험하고 중간

중간 커피나 디저트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

다.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유로운 시

간대로 참여하여 제한 시간은 따로 없다. 보

통 1시간에서1시간 반 정 도 예상 시간이 소

요된다. 비용: $7-$9 

보스턴 다운타운 탐험 출발지점

보스턴 퍼블릭 도서관 (700 Boylston

Street Boston, MA 02116)

https://www.eventbrite.com/e/boston-

the-record-breaker-outdoor-escape-

game-tickets-477497567077?aff=ebdssbdes

tsearch

보스턴 퍼블릭 가든 (Public Garden

Boston, MA 02116)

https://www.eventbrite.com/e/unravel-

bostons-mysteries-with-our-outdoor-

escape-game-tickets-1053391796219?aff=e

rellivmlt&keep_tld=1

또한, 지성인과 혁신가들의 발자취가 남

아있는 보스턴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 하버

드 대학교 탐험 테마도 있다. 단순한 캠퍼스

투어를 넘어, 하버드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

기들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

램이다. 하버드 야드를 거닐며 학생들의 전

통과 캠퍼스 문화를 배우는 한편, 잘 알려지

지 않은 흥미로운 신화와 비밀들도 발견할

수 있다. 

하버드 야드 탐험

Johnston Gate (1465-1483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https://www.eventbrite.com/e/boston-

outdoor-escape-game-the-mysterious-

porcellian-club-tickets-654567929297?aff=

erellivmlt

감성 사진 & 산책 

보스턴에서 봄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

도 남길 수 있는 무료 야외 행사다. 퍼블릭

가든에서부터 에이콘 스트리트, 비컨 힐까

지 걸으며 봄꽃과 도시 풍경을 촬영할 수 있

다. 무료 행사이며 개인 카메라 지참 필수이

다. 이 행사는 가벼운 네트워킹과 프로필 촬

영 기회를 제공하며, 촬영 후 원한다면 저녁

식사나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보스턴

의 역사적인 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

며 따듯한 봄 햇살을 느끼며 순간들을 간직

해보자.

Sunday, April 13 · 4 - 6:30pm EDT 

신청 이메일: ginapantalonephotogra-

phy@gmail.com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photo-

walk-headshot-swap-the-boston-

public-gardens-beacon-hill-tickets-12992

69192129?aff=erellivmlt

봄꽃을 찾아 떠나는 짧은 탐방  

보스턴 근교 자연 속에서 봄꽃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보스턴 북

쪽에 있는 큰 숲과 자연공원 펠스(Fells)에

서 진행하는 산책 워크숍이다. 봄철 짧은 기

간 동안만 모습을 드러내는 ‘봄의 일시적

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

회다. 자연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초본식물

의 생태에 대한 교육을 들으며 , 약 0.5마일

의 가벼운 트레일을 걷는 일정으로 남녀노

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따뜻

한 봄날, 보스턴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

는 산책을 계획해보자. 

시간: Sunday, April 27 · 10 - 11:30am

EDT

장소: Virginia Wood (1 Woodland Road

Stoneham, MA 02180)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spring-

f l o w e r - f o r a y - t i c k e t s -

1302514378569?aff=ebdssbdestsearch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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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컬럼에서 20%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오

해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연관된 내용으로

모기지 인슈런스(M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기지 보험(MI) 옵션,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20% 다운페이먼트를 하

지 않으면 모기지 보험(MI)을 필수적으로 부담해

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I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며,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

춰 선택하면 보다 효율적인대출 전략을 세울 수 있

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일반(Conventional) 모

기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요 MI 옵션을소개합

니다. 한편, FHA 대출은 예외 없이 선불(Upfront)

및 월간(Monthly) MI가 적용되며, 이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FHA 관련 컬럼에서 다루겠습니다.

1. 월간 MI (Monthly MI) –가장 일반적인 옵션

가장 흔한 형태의 모기지 보험으로, 매달 모기

지 상환액에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장점: 일반적인 낮은 다운페이먼트 옵션.

·단점: 월 납입액이 증가하여 **DTI(부채 대

비 소득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대출기관 부담 MI (Lender-Paid MI, LPMI)

대출기관이 MI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약간 높

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월간 MI가 없어 월 납입액을 줄일 수

있음.

·단점: MI 비용이 이자율에 포함되므로, 장기

적으로 총 이자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3. **선불 일시납 MI (Upfront Single-Pre-

mium MI) –현금 여유가 부족한 경우 고려

MI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결제 방법이 가능합니다.

1. 매도자의 크레딧(양도 혜택) 활용

2. 클로징 시 일시불로 직접 지급

3. **대출금에 포함하여 MI를 롤링(Financing

the MI)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

·이자율 상승 없이 월 MI를 없애 월 납입액 절

감 가능.

·DTI 개선 및 현금 흐름 확보로 모기지 승인

확률 증가.

·**대출금에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이므

로, 클로징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월 MI보다 낮

은 월 납입액을 유지할 수 있음.

4. 기타 MI가 없는 옵션

특정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이어도 MI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점보 모기지나 포트폴리오 론은 경우에 따라

MI 없이도 가능.

· VA 대출(군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운페

이먼트와 관계없이 MI가 필요하지 않음.

어떤 옵션이 가장 좋을까?

가장 적절한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 대출 승

인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달라집

니다. 월 납입액을낮추고 싶다면 **LPMI(대출기

관 부담 MI)**나 선불 MI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

으며,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월간 MI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 계획까지 고

려해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기지 보험(MI)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강

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MI 옵션을 선

택하는 것은 원하는 집을 지금 구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

한 요소입니다.

모기지 보험과 관련해 더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

신가요? **대출 전문가 마이크 리(Mike Lee)**

가 각 구매자의 재정 상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예산이 타이트한 경우에도 창의적

인 대출 전략을 찾아드리니, 잘못된 정보나 재정

적 부담 때문에 주택 구매를 미루지 마세요. 낮은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과 전략적인 MI 옵션을활

용하면 내 집 마련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Breaking the 20% Down Payment Myth: 첫 주택 구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
트럼프 전면 관세 발표, 물가 직격탄 맞은 미국 소비자 

다 더 나쁜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요 생활용품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는 당장 미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생

선 및 해산물의 약 80%, 신선 과일의 60%,

신선 채소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아보카도, 바나나, 라임, 포도,

딸기, 파인애플 등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수입 농산물 가격이 오

를 가능성이 높다. 이뿐 아니라 한국 및 동

아시아 산 전자제품, 세탁기, 건조기, 자동

차는 물론이고, 의류, 신발, 주방용품, 장

난감, 가구, 공구 등 미국 가정이 일상적으

로 소비하는 대부분의 수입품에도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은 수입차이며, 미국에서 조립되는 차량

조차도 엔진,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

치가 신차 가격을 밀어 올리고, 중고차 수

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구매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소비재뿐 아니라 에너지, 의약품, 건축

자재 등 전략 물자도 여파를 피할 수 없다

. 캐나다산 석유와 천연가스, 멕시코산 석

고, 중국·인도산 제네릭 의약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내 관련 산

업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식당 등

외식업계 또한 원재료값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

에 나설 전망이다.

경제 침체 가능성 상향 조정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정책이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확대와 이로 인

한 글로벌 경제 충격을 반영해 미국의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

에서 1.5%로 낮추고, 경기 침체 확률도 기

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JP 모건도 올해 침체확률을 30%에서 40%

로 높인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

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이, 각각 세 차례 인하할 가능성을 제

시했다. 또한 이번 관세로 미국 기업의 이

익이 평균 2~3% 줄어들고, 주식시장의 평

가가치(PER)도 3% 하락할 수 있다고 분

석했다.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흡수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

가하면 판매량이 감소하는 양면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3% 급락했으며 3일 들어 주식

시장의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

부 투자자들이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이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하며 위

험자산보다는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 쪽

으로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단

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

편, 기업 전략 수정, 소비 행태 변화 등 경

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세상의 변화에 준비가 안된 저소득

층 가계일수록 생필품의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실효성과 장기적인

경제적 파급력은 시간 속에서 검증되겠지

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 그

리고 전세계 경제 주체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경

제가 이 관세폭탄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간

선거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면에 이어서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NMLS 1464242r
Mobile (978) 314-8818
Email mike.lee@gmccloan.com

20% 다운페이먼트 없이 주택 구매하고 모기지 보험(MI)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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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민해 온 일 세대는 대부분 남의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언어도 자유롭지 못한 이국땅에서 아이들 키

우면서 한푼 두푼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

운 일인가? 심지어 목숨을 담보 삼아 비즈니

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영업을 운영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여행

을 즐기며 여유롭게 남은 인생을 보내기 위

한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은퇴한 후에도 일하지 않고 꾸준히 수

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 비즈니스를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비즈니스에 재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내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투

자가 여러 기업에 투자되어 수익이 창출되어

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작년 미국 주식시장은 57이나 새로운 최고 기

록을 세우며 23% 상승했다. 이런 이유로 작

년에 백만장자가 무수히 탄생(Americans

are really, really bullish on stocks, Gunjan

Banerji, WSJ, Sept. 3, 2024)했다. 그러나 이

런저런 이유로 나의 돈이 주식시장이 투자되

어 있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주식시장의 수

익을 받을 수 없다.

주식 투자에 관한 한인 동포의 생각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식 투자는 도박

이며 실패를 경험한 분들은 주식 투자는 해

서는 안 되는 투자로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본인은 물론 남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적

극적으로 말린다. 이래서 투자를 완전히 포

기하는 그룹과 이와 반면 신문, 잡지, 친지, 특

히 주식 정보 인터넷에 기웃거리며 개별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 실제는 본인이 도박하고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룹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아이들 키우며 이민

생활은 하루가 순간처럼 지나간다. 여기에

제대로 하는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

고 행동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

이다. 자영업을 운용하는 분들께 노후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간단히 소개한다

.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

다 한 달에 $500씩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한 달

$500은 그리 큰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

난 30년(1994-2024) 동안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비즈니스와 전혀 상관없이 현재

$110만 불 이상 불어났다. 부부가 함께했다면

$220만 불로 백만장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

식시장(S&P 500)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아마

존,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 종

목이다. 

주식 투자로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

자를 하는 것이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 한 개

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모든 투자가 한 곳

으로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시

장에 투자하면 500여 개의 비즈니스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고 이것이 투자 위험성을 적

게 하는 것이다. 본인의 비즈니스가 실패한

다고 가정해도 노후대책은 마련되는 것이다

.

일부 투자자는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은 불

로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땀 흘려 버는 돈만

이 값지고 참된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과 결론은 노후 자금, 아이들 학자금, 여

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목돈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받는 수익금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 이익금이다. 내가 투자

한 자금은 매우 적지만 이러한 돈이 모여서

기업은 연구 개발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새로

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의 기본이며 주식시장이 커지는 이유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은퇴하게 된다. 비

즈니스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

만 노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처분하면 목돈

이 나온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창

출해야 하는 소중한 목돈이다. 주식 투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소중한 목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비즈니

스 운영하며 작은 투자가 은퇴할 때쯤 크게

불어난 것을 경험한 투자자는 큰 목돈 역시

제대로 하는 투자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 수

있다.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며 자영업을 운영하

는 모든 한인에게 이 글을 바친다. 제대로 하

는 주식 투자로 수익이 꾸준히 창출되어 부

부가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길

희망해 본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5)

사업체 운영과 주식 투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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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치 말라. 생각치 말라고 요구받으면,

생각치 않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구를

받을 적엔  머리속에선 이미 생각이 떠오른

다. 이 역시 역설이다. 같은 맥락에서 행복

을 생각하면 행복이 먼저 떠오를까. 아니면

불행이 떠오를까. 행복한 생각만 한다면 삶

이 정녕 즐거울까 말이다. 

행복은 누구나 꿈꾸는 단어이다. 톨스토

이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이다. ‘행복

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다. 그

러나 불행한 가정은 각기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몇해전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했다. 코로나 불루와 관련한 사안

인데 결과가 놀랍다. 무려 71%이상이 자신

의 삶이 불행하다고 답했다는 거다. 불행의

가장 큰이유는 경제적 문제이며, 인간관계

에서 비롯되었다는 바 (조선일보,

2020/08/19). 분명 불행하다는 감정과 경제

적 문제는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불행은 남의 일인가 했다. 그렇다고 내게

크고 작은 불상사가 아예 없었던건 아니다.

그저 행복하고자 노력했고, 큰 불행이 주위

엔 얼씬거리지 않아서 일수도 있겠다. 모두

스쳐 지나갔고 또한편 흘려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젠 왠만한 것 쯔음이야 견

뎌낼 내성이 생겼다. 

‘그 누구도 내 허락없이는 나를 불행하

게 만들 수는 없다.’(차동엽 신부). 말은

그럴듯 한데, 문제가 없지는 않다. 어느 불

행이 허락받고 들이 닥칠 것인가 말이다. 정

연복시인은 시에서 불행이 행복에게 부탁

하고 있다. 

가끔 너에게딴지 걸어서 미안해…하지

만 한 가지하고 싶은 말이 있어…어둠이 있

고서야별이 빛날 수 있듯이너를 돋보이게

하는 게나의 진심이고 할 일인 거야(불행이

행복에게, 정연복)

미연未然의 방지라는 말이 있다. 아직 일

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방책을 마련한다는

말일게다. 불행한 일에도 미연의 방책이 있

었으면 좋겠다. 아니 누군가 무슨 귀뜸이라

도 해주면 좋으련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

은 아니지 싶다.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기

31:3)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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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랑 선교사님 초청 뉴욕부흥성회

한담객설閑談客說: 불행이란 무엇인가

지난 3월 31일(월) - 4월 2일(수)까지 뉴

욕 플러싱 소재 뉴욕성지교회(담임 박휘영

목사), 뉴욕샬롬교회(담임 양미림 목사),

소자선교교회(담임 이현택 목사) 한국과

전세계의 복음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허봉랑 선교사님(만 87세)을 모시

고 세 교회가 연합하여 ‘영적 대각성’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의 뉴욕의 영

적대각성의 집회가 열렸다. 첫날 참석하였

는데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뜨거운 찬양

과 통성기도 그리고 허 선교사님의 카랑카

랑한 목소리의 힘있는 말씀은 젊은 우리들

에게 일침을 주시고 정신을 차릴 복음의 말

씀을 전해주셨다.

허 선교사님은 뉴욕에서 집회를 하시기

전 보스턴에서 집회를 하고 오셨다고 한다

. 많은 이들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

을 고백하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연세에 단 하루를 쉬지 않고 뉴욕에 도

착해 바로 집회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을 보

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 번 느

끼게 했다. 어른을 뵈면서 나도 저렇게 살

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올렸다. 세상 사람으

로 본다면 집 안에서 성경이나 슬슬 읽으며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실 연세가 아니던가. 하나님이 꼭 쓰고자

하시니 90이 다 되시는 연세에 눈감고 목소

리만 들으면 50대의 목소리 같았다.

당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와

목사였던 남편 그리고 목사인 아들의 이야

기, 친정 오빠들의 이야기를 해주신다. 남

편도, 오빠도 모두 군출신이라 명령과 복종

(순종) 밖에는 그 무엇이 없는 집안에서 자

라고 또 결혼을 하였다면서 그 이야기를 재

미있게 풀어 들려주신다. 불교 집안에서 자

랐으며, 작은아버지는 절까지 지으셨단다.

어려서 시간만 나면 절에 올라가 부처님께

절을 하곤 하셨단다. ‘나를 중 안 만들고,

나를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

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들려주신다.

“복음은 전투다!”

“너는 예수쟁이냐?”

“너는 종교인이냐?”

우리는 모두 믿음에 대해 확실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죽으시

고 피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

천하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예수쟁이

라는 것이다. 이와 상관없이 믿는다고 말로

만 하는 것은 종교인이지, 예수쟁이가 아니

라는 것이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  

요즘 사람들은 얼굴을 뜯어고치고 예뻐

지는 것에 시간을 보낸다. 몸을 뜯어고치지

말고 마음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

신다. 특별히 믿는 크리스천들은 밖에 보이

는 외모에 치중하기 보다는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닮아가는 제자로 자녀로 살아야 한

다. 나의 생각도 그렇다. 무엇이든 훈련이

필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말씀을 나의

삶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놓고 가까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

이 또한 중요하다. 하루에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지 않으

면 우리는 금방 세상에 물들기 쉽다.

허봉랑 선교사님은 하얀 한복을 곱게 입

으시고 정돈된 머리에서 단아함을 그대로

느끼게 했다. 저렇게 왜소하신 체격에 어떻

게 저런 우렁찬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을까

. 놀라움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

는 것만으로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

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쩌렁쩌렁 교회

전체를 흔들고도 남을 목소리를 간직할 수

있겠는가. 허 선교사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

시며 말씀해 주신다. ‘자신의 위치와 자리

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은혜

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은혜이며,

내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

이다.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허 선교사님의 말씀이 내게 참 깊

이 남았다. 그렇다, 사역자이든, 세상 사람

이든 누구에게나 ‘자신의 위치와 자리’

는 주어진다. 그 위치와 자리에 책임을 지

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알

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우리

는 각자의 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위치와 자

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덩이’라는 사

실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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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과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만성질환으

로 불리는 생활습관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 그 중 당뇨병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필

연적으로 동반되는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과거 당뇨병은 중년

이상의 나이대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늘고 있어 당뇨에 대

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면, 2023

년 당뇨병 환자는 383 만 771 명으로 2019 년 321

만 3,412 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 대한당

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24’

에 따르면, 20~30 대 청년 당뇨병 환자는 30 만

명 정도다. 이 가운데 당뇨병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43%에 불과해 젊은 층일수록 질병에 관

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젊은 성인에게 2형 당뇨병 환자가 증가

하고 있는데, 비만 인구 증가와 관련이 깊다. 인

슐린이 우리 몸의 필요한 곳에 잘 작용하지 못

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원인이 비만이

기 때문이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

하거나 정상 기능이 떨어지는 대사질환으로 무

작위 혈당이 200 ㎎/㎗ 이상, 공복 혈당이 126 ㎎

/㎗ 이상, 식후 2 시간 혈당 200 ㎎/㎗ 이상,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

한다.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으로 구분한다. 성인 대부분은 제2형 당뇨 비율

이 높다. 

제 2 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

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인슐

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한다. 젊은 층의 당뇨병

발병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고칼로리, 고지방 음

식 등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인구의 증가에 있

다. 여기에 운동 부족과 학업‧직장 스트레스, 불

규칙한 수면 등 환경 요인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음과 다뇨‧다식 등 ‘삼다’(三多)는 당뇨

병의 대표 증상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소변으로 포도

당이 빠져나가면서 수분이 함께 빠져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져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잘 먹어

도 체중이 감소한다. 눈이 침침하고 손발이 저

리며, 여성은 질소양증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혈당이 높이 않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을 느끼

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당뇨병이 진행될수록 합병증 동반 위험이 커

진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과 비교해 혈관 질

환인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2~3 배 높

다. 국내 만성신부전으로 투석하는 환자의 50%

도 당뇨가 원인이다. 또 족부괴사, 막망병증, 당

뇨병성신증 등 합병증이 전신에 나타날 수 있

고,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힘들고 심하면 사망

에 이를 수 있다.

‘당뇨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청년 당

뇨병 환자의 43% 중 35%가 당뇨병약제로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당뇨병 조절률은

당화혈색소 6.5% 기준으로 10 명 중 3 명만이 혈

당조절 목표에 도달했으며, 20대에서 특히 인

지율과 치료율이 매우 낮았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어느 정도

진행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층의 경

우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앓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다. 또

젊은 층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 병의 위

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찾는 시

기도 늦어져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관리를 우선적

으로 해야 한다. 평소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피하고 과식하지 않는 적당한 양의 식

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사 후

30분~1시간 뒤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수면 부족도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

요하다. 

젊은 나이에도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과 의료진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어지는 당뇨병, 고칼로리 식습관에 의한 비만
증가가 원인”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젊어지는 당뇨병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고칼로리 식습관

으로 인한 비만이 증가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서 휴람 의료

네트워크 H+양지병원 내분비내과 이 해리 전

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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